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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개발자라는 직업의 종말과 시작

새벽 3시, 모니터 앞에서 에너지드링크를 마시며 버그와 씨름하던 그 시

절이 있었다. “개발자라면 밤샘은 기본이지”, “코드 한 줄 한 줄이 예술

이야”라며 자부심을 느끼던 시절 말이다.

그런데 ChatGPT가 등장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다.

내가 3일 동안 끙끙대며 짠 코드를 AI가 5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걸

보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개발자들을 위한 나라는 정말 없

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몇 달 후, 나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초지능 시대, 이미 시작된 급격한 변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의 순간을 살고 있다. AI가 인

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서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에 이미 접

어들었다.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몇 개월이 아니라 며칠 단위로 세상

이 바뀌고 있다. 영화 제목이 ’몇 일 후(The Day After Tomorrow)’에서

’투모로우(Tomorrow)’가 되어야 할 정도로,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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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등장한 지 불과 18개월. 그 사이에 동네 카페 사장이 AI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POS 시스템을 만들고, 60대 할머니가 손자를 위한

단어 학습 앱을 직접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 자체가 확장되는

혁명이다.

그리고 이 혁명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지능의 민주화, 그리고 우리의 책임

“개발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단순히 기술적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지능

자체의 민주화에 관한 이야기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왔다. 돌도끼로 시작해서 증기기관

을 거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AI는 다르다. AI는 우리의 생각하

는 능력 자체를 확장해준다.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

었다.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능력과 함께 무거운 책임도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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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자연을 살리는 역설의 시대

하지만 이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개발은 더 이상 자연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자연을 살리고

보살피는 방향의 개발이 진짜 혁신이다.

역설적이게도, AI라는 초지능을 얻은 지금이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사

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다.

예전에는: - 개발 = 자연 파괴 - 기술 발전 = 환경 오염 - 편의성 =

지속가능성 포기

이제는: - AI로 에너지 효율 최적화 - 스마트 농업으로 자원 절약 -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생태계 보호 - 개인 맞춤형 솔루션으로 과잉

생산 방지

기술이 발달할수록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철학

우리가 AI로 무언가를 개발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것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남겨줄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

순한 편의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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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것처럼, 개발이라는

행위도 단순한 기능 구현에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창조 활동으로 진

화해야 한다.

올바른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초지능

AI라는 초지능을 손에 쥔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온기와 자연의 조화도 생각할 것인가?

무조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을 만들 것인가?

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

요즘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예전

처럼 며칠 밤을 새며 코드와 씨름하는 대신, AI와 함께 편안하게 개발하

는 것을 말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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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기술적 구현 능력보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더 깊은 물음이 숨어있다.

“왜 이것을 만드는가?” “이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하는 개발

기술이 발달할수록, 개발이 쉬워질수록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

다. 바로 개발의 방향성이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방향은 사람

을 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과 생명 전체를 향

해야 한다.

요즘 수많은 사이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적

으로는 완벽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서비스들. 개발자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진 앱들. 이런 것들은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의 매너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스마트폰 속 가상

세계에 빠져 옆 사람의 존재조차 잊고 살아간다.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

는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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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얻은 지금이야말로 더욱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내가 개발하는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만

든 앱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스트레

스를 줄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UX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의 문제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책은 AI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이 아니다. 물론 실용적인 가

이드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수단일 뿐이다.

이 책의 진짜 목적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함께 고

민하는 것이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첫째, 개발자들의 현실적인 위기와 그 속에서 찾은 새로운 기회에 대

해. 둘째, 일반인도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셋째, 기

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개발 철학에 대해.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바탕에는 하나의 신념이 깔려 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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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은 종이접기와 같다

코딩은 결국 종이접기와 같다. 중요한 건 접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을 만

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

어야 한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아무리 많은 코드를 빠르게 생성해줘도, 어

떤 마음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여전히 인간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

우리 시대의 사명

“개발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누구나 개

발자가 되어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시대가 시작됐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다. 우리에게는 더 큰 사명이 있다.

사람을 향한 개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혁신.

AI라는 초지능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창조의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 이 도구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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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장. 10년 차 개발자가 ChatGPT에게 밀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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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0년 차 개발자가 ChatGPT에게 밀린 날

“회사에서 가장 베테랑이라고 불리던 김 시니어가 사표를 던진 건

ChatGPT가 그의 일주일치 작업을 30분 만에 해치운 다음 날이었다.”

김 시니어의 마지막 날

김현수(가명)는 10년차 백엔드 개발자였다. 회사에서는 누구나 인정하

는 실력자였고, 신입사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오는 ’살아있는 스

택오버플로우’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클라이언트에서 새로운 API 시스템을 요

청해왔고, 김 시니어는 자신 있게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답했다.

10년의 경험으로 볼 때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작업이었

다.

하지만 그날 오후, 신입사원 박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선배님, 혹시 제가 ChatGPT로 한번 해봐도 될까요? 공부 차 그냥…”

김 시니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AI가 뭘 할 수 있겠어. 좋은 경

험이 될 거야.’

30분 후의 충격

30분 후, 박군이 화면을 들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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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이거 어떠세요?”

화면에는 김 시니어가 일주일에 걸쳐 만들려던 API 시스템이 거의 완

성된 형태로 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엔드포인트 구현, 에러

핸들링, 심지어 문서화까지.

김 시니어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게… 어떻게?”

박군이 설명했다. ChatGPT에게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입력했더니 전

체 구조를 제안해주었고, 세부 구현도 단계별로 가이드해주었다는 것이

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몇 가지 비즈니스 로직은 수정이 필요했고,

보안 부분도 보완해야 했다. 하지만 전체 작업의 80%는 이미 완성된 상

태였다.

“선배님이 검토해주시면 내일 모레쯤 완성될 것 같은데요.”

김 시니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숨겨진 진실

사실 이런 일은 김 시니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같은 시기, 전국의 수많은 개발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

다. 10년차, 15년차 베테랑 개발자들이 AI의 등장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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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는 프론트엔드 팀장이 3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던 프로젝트를 인턴이 GitHub Copilot을 사용해 5일 만에 완성했

다.

부산의 한 SI 회사에서는 복잡한 데이터 처리 로직을 20년차 개발자

가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을 때, 신입사원이 Claude에게 물어보고 하루

만에 해결책을 찾았다.

대구의 한 솔루션 회사에서는 연차가 높은 개발자일수록 AI 도구 사

용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 결과 점점 팀 내에서 소외되기 시작했

다.

개발자들의 5단계 심리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를 5단계로

분석했다.

1단계: 부정 (Denial) “AI가 뭘 알겠어. 진짜 복잡한 건 못 만들어.”

“그거 그냥 템플릿 코드 뱉어내는 거잖아.”

2단계: 분노 (Anger)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발 품질이 떨어질 거야.” “나는 절대 AI 안 써. 그게

진정한 개발자야.”

3단계: 타협 (Bargaining) “간단한 것만 AI 써볼까…” “문서 작성 정

도만 도움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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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우울 (Depression) “내가 쌓아온 경험이 의미가 없는 건가?”

“이제 나도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닐까?”

5단계: 수용 (Acceptance) “AI를 도구로 활용해보자.” “이제 더 창의

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

김 시니어는 4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모든 개발자가 김 시니어는 아니다

같은 회사의 이주니(가명, 3년차)는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주니는 ChatGPT가 나온 첫날부터 모든 작업에 AI를 활용하기 시작

했다. 간단한 함수부터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그녀는 AI를 자신의 페어

프로그래밍 파트너로 여겼다.

결과는 놀라웠다.

이주니의 생산성은 3배로 늘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던 CRUD

작업을 2시간 만에 끝냈다. 복잡한 정규표현식도 AI에게 설명을 요청해

서 금세 이해했다.

더 중요한 건 에러 디버깅이었다. 예전에는 스택오버플로우를 뒤지고

선배에게 물어보며 반나절씩 걸렸던 오류를 AI와 대화하며 10분 만에

해결했다.

“AI는 24시간 언제든지 질문에 답해주는 최고의 멘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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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내 코드도 기억 못하는 나 vs 1초 만에 분석하

는 AI

개발자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 있다. 일주일 전에 자신이 짠 코드를 보고

“이거 내가 짠 거 맞나?” 하는 순간 말이다.

더 끔찍한 건 레거시 코드다. 5년 전에 퇴사한 선배가 남긴 스파게티

코드를 분석해야 할 때의 그 막막함이란…

하지만 AI는 다르다.

서울의 한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는 최개발자(7년차)의 경험담이다.

“3년 전에 만든 결제 시스템에 버그가 발견됐어요.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데,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거든

요. 당시 코드를 짠 동료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요.”

최개발자는 ChatGPT에게 전체 코드를 입력하고 물어봤다.

“이 코드의 흐름을 분석해주고, 결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줘.”

결과는 놀라웠다.

AI는 1분도 안 되어 전체 코드의 구조를 파악했고, 잠재적 버그 포인

트 7곳을 찾아냈다. 각 함수의 역할도 자세히 설명해줬고, 코드 개선 방

안까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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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면 최소 반나절은 걸렸을 분석을 1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그

것도 제가 놓친 부분까지 찾아서요.”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부산의 한 쇼핑몰 회사에서는 10년 된 레거시 PHP 코드를 리팩토링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래 개발자들은 모두 퇴사한 상태. 문서도

제대로 없었다.

새로 투입된 개발자는 Claude에게 코드 전체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

다.

AI의 분석 결과: - 전체 아키텍처 구조도 - 각 모듈별 기능 설명 - 데

이터베이스 연결 흐름 - 보안 취약점 리스트 - 현대적 코드로 리팩토링

방안

“10년 된 코드를 이해하는 데 한 달은 걸릴 줄 알았는데, AI 덕분에 하

루 만에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AI의 코드 분석 능력이 특별한 이유:

피로하지 않는다 - 아무리 복잡한 코드라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

음

편견이 없다 - “이 코드는 원래 이상해”라는 선입견 없이 객관적 분

석

패턴 인식 - 수많은 코드를 학습해서 일반적인 패턴과 안티패턴을

즉시 식별

24시간 가능 - 새벽에 급한 버그가 터져도 즉시 분석 가능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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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발자는 코드 고고학자가 될 필요가 없다. AI라는 최고의 분석

도구가 있으니까.

편견을 벗어던진 개발자들

서울에서 작은 웹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박대표(15년차)는 다른 선택을

했다.

“처음에는 나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내 경험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닌

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써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박대표는 AI를 사용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AI 사용 전: - 하루 종일 코딩하느라 기획과 소통에 시간 부족 - 반복

적인 작업에 시간 소모 - 새로운 기술 학습할 여유 없음

AI 사용 후: - 반복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핵심 로직에 집중 - 클라이

언트와 소통할 시간 확보 -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학습 가능

“결국 AI가 제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제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

중할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도구다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다.

AI를 경쟁자로 보면 위협적이다. 하지만 도구로 보면 강력한 파트너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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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처음 본 목수가 “이제 내 손은 쓸모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AI를 본 개발자도 “이제 내 뇌는 쓸모없어졌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다.

같은 AI 도구를 써도: - 어떤 개발자는 단순 코드 생성기로만 사용한

다 - 어떤 개발자는 창의적 아이디어 파트너로 활용한다 - 어떤 개발자

는 학습 도구로 발전시킨다 - 어떤 개발자는 문제 해결의 브레인스토밍

파트너로 만든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AI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이

다.

김 시니어의 선택

6개월 후, 김 시니어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AI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AI가 기본적인 코딩을 도와주니까, 김 시니어는 아키텍처 설계와 비

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10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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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AI를 활용해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

인 시스템을 설계하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건 여전히 김 시니어

의 몫이었다.

“AI는 제 경험을 대체한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줬

어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할

AI 시대의 개발자는 코더에서 디렉터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직접 모든 코드를 타이핑해야 했다면, 이제는 AI

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결과를 검토하며 개선하는 역할이 중요해졌

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개발자는 AI라는 악기를 활용해 아름

다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AI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개발자

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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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장. AI가 5분 만에 해치운 나의 3일짜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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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AI가 5분 만에 해치운 나의 3일짜리 작업

“내가 밤을 새워 짠 CRUD 코드를 보고, 후배가 한 마디 했다. ‘형, 이거

GPT로 5분이면 되는데요?’”

1년 전, 나는 여전히 ’진짜 개발자’였다

1년 전의 일이다. 클라이언트에서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구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D3.js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차트였는데,

여러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까지 포함

된 꽤 까다로운 작업이었다.

예상 소요 시간: 최소 일주일.

나는 D3 공식 문서를 뒤지고, Stack Overflow를 검색하며, 밤늦게까

지 코드와 씨름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다. 개발자라면 직접 문서를 읽

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며칠을 고생한 끝에 겨우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동료들은 “역시 베테

랑”이라며 치켜세워줬다. 나도 뿌듯했다.

그런데 우연히 ChatGPT에게 같은 요구사항을 물어봤다가 충격을 받

았다.

“D3.js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인터랙티브 차트를 만들어줘. 데이터

소스는 API에서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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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만에 내가 며칠 동안 만든 것과 거의 동일한 코드가 나왔다. 더

깔끔하고, 더 효율적이었다.

이번 달, 나는 AI 파트너가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이번 달, 나는 완전히 다른 개발자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일반적인 웹 서비스였다. 회원가입, 로

그인, CRUD 기능, 문의 게시판, SEO 최적화, 그리고 콘텐츠 캐러셀 생성

기까지 포함된 서비스.

예전 같았으면 이런 프로젝트는 기획부터 프론트엔드, 관리자 페이지

까지 최소 한 달, 여유 있게 잡으면 두 달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1일차: ChatGPT와 함께 전체 아키텍처 설계 2일차: Claude로 회원

가입/로그인 시스템 구현 3일차: Cursor로 CRUD 기능 완성 4일차: 문

의 게시판과 관리자 페이지 5일차: SEO 최적화와 캐러셀 생성기 6일차:

테스트와 버그 수정 7일차: 배포 완료

일주일이었다. 한 달짜리 프로젝트가 일주일 만에 끝났다.

더 놀라운 건 코드의 품질이었다. AI가 제안한 코드는 내가 혼자 짰을

때보다 더 체계적이고, 더 유지보수하기 쉬웠다. 예외 처리도 더 꼼꼼했

고, 성능 최적화도 더 잘 되어 있었다.

이제 내 개발 프로세스의 50% 이상이 AI와의 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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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엔드는 여전히 험난하다

물론 모든 게 장미빛은 아니다.

프론트엔드는 정말 혁신적으로 빨라졌지만, 백엔드는 여전히 복잡하

다. 특히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거나,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해

야 하거나, 복잡한 권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하나만 봐도 그렇다. AI는 일반적인 테이블 구조

는 잘 만들어주지만, 특정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복잡한 관계형

구조는 여전히 경험 많은 개발자의 영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그.

AI가 만든 코드에도 버그는 있다. 특히 여러 AI 도구를 섞어서 사용할

때는 각기 다른 코딩 스타일이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기

도 한다. 이런 버그들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건 여전히 개발자의 몫이다.

미래는 작업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아직 나는 정말 복잡한 프로젝트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해본 적은 없

다. 하지만 현재의 발전 속도를 보면, 그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다.

핵심은 작업자의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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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일 뿐이다. 똑같은 AI 도구를 써도 어떤 개발자는 하루 만에

완성하고, 어떤 개발자는 일주일이 걸린다. 차이는 AI를 얼마나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AI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아는 능력

AI가 제안한 여러 솔루션 중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판단력

AI가 만든 코드를 내 프로젝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능력

여러 AI 도구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개발 역량이 되었다.

개발자들이 느끼는 혼란

하지만 모든 개발자가 이 변화를 환영하는 건 아니다.

20년차 시니어 개발자 김 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야.

신입사원이 AI 쓰는 걸 보니까 나보다 빠르더라고.”

반면 3년차 주니어 개발자 박 모씨는 다른 반응이다.

“솔직히 신나요. 예전에는 시니어에게 물어보기 눈치 보였는데, 이제

는 AI한테 마음껏 물어볼 수 있거든요. 24시간 언제든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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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크다.

어떤 이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생산성을 10배로 늘렸고, 어떤 이

는 여전히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뒤처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개발자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AI와 함께 춤을 춰라.

더 이상 AI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최고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1년 사이에 경험한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다. AI를 적대시하는 개발

자는 도태되고, AI를 활용하는 개발자는 날개를 단다.

중요한 건 AI가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AI는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다.

AI가 아무리 빠르고 정확한 코드를 짜준다 해도, 사용자가 원하는 게 무

엇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사람이 고민해야 할 영

역이다.

코딩이 쉬워질수록, 기획과 기획이 더 중요해진다. 기술이 발달할수

록,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진다.

앞으로는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더 중

요한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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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코딩 몰라도 앱 만든다”는 거짓말과 진실

“유튜브 광고는 말한다. ‘코딩 몰라도 3일 만에 앱 출시!’ 그런데 정말 그

럴까?”

달콤한 마케팅의 유혹

“코딩 전혀 몰라도 OK! 3일 만에 나만의 앱 출시!” “드래그앤드롭만으

로 인스타그램 같은 앱 제작!” “AI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당신은 아이디

어만 있으면 됩니다!”

유튜브를 켜면, 페이스북을 열어도, 인스타그램을 봐도 이런 광고들이

쏟아진다. 노코드, 로우코드 플랫폼들의 화려한 마케팅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

사례 1: 카페 사장 김씨의 도전

서울 홍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씨(45세)는 고객들을 위한 주문 앱

을 만들고 싶었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유명한 노코드 플랫폼에 가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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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와, 정말 쉽네!” - 템플릿 선택하고 로고 넣고 색깔 바꾸기 -

메뉴 추가하고 사진 업로드하기 - 간단한 주문 폼 만들기

둘째날: “어? 이건 어떻게 하지?” - 결제 시스템 연동 필요 - 재고 관

리 기능 추가 - 푸시 알림 설정

셋째날: “이거 왜 안 되지?” - 템플릿 한계에 부딪힘 - 원하는 기능

구현 불가 - 커스터마이징 제약

결과: 기본적인 메뉴 소개 페이지는 만들었지만, 실제 주문받고 결제

하는 ’진짜 앱’은 만들지 못했다.

사례 2: 취업준비생 박씨의 포트폴리오

디자인과 졸업예정인 박씨(24세)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

었다.

첫 주: 순조로운 시작 - 예쁜 템플릿 선택 - 작품 이미지들 업로드 -

간단한 소개 페이지 완성

두 번째 주: 디테일의 벽 -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수정하려니 한계 -

모바일에서 깨지는 디자인 - 로딩 속도 문제

결과: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완성했지만, 차별화된 디자인은 구현하

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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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능한 것 vs 마케팅 허상

✅ 진짜 가능한 것들:

간단한 정보 제공 웹사이트

회사 소개, 메뉴판, 포트폴리오

템플릿 기반으로 충분히 가능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

설문조사, 신청서, 연락처 폼

간단한 DB 연동 수준

콘텐츠 관리 시스템

블로그, 뉴스레터, 갤러리

기존 플랫폼 커스터마이징

MVP(최소기능제품) 수준의 앱

핵심 기능 1-2개만 있는 simple한 앱

사용자 피드백 받는 용도

❌ 마케팅 허상인 것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전자상거래의 복잡한 주문/배송/환불 시스템

1. 

◦ 

◦ 

2. 

◦ 

◦ 

3. 

◦ 

◦ 

4.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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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계산 및 보안

고도의 사용자 경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

게임이나 실시간 인터랙션

확장성과 성능

사용자 10만명 이상 감당

대용량 데이터 처리

플랫폼별 최적화

iOS/Android 네이티브 기능 활용

각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존 노코드 플랫폼의 한계: - 정해진 템플릿과 기능에 의존 - 커스

터마이징 어려움 - 복잡한 로직 구현 불가

AI 기반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 -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 설명 - 맞춤

형 코드 생성 - 실시간 수정과 개선

실제 사례: 동네 빵집 사장의 성공

◦ 

2. 

◦ 

◦ 

3.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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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빵집 사장 이씨(50세)는 ChatGPT의 도움으로 고객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다.

과정: 1. “빵집 예약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ChatGPT에게 설명 2.

필요한 기능들 구체화 (예약, 취소, 알림, 재고 연동) 3. 단계별로 코드 생

성받아서 조합 4. 실제 테스트하며 문제점 수정

결과: 2주 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 완성

핵심은 “소통”이었다.

이씨가 성공한 이유: - 자신이 원하는 걸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음 -

AI의 제안을 이해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었음 -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

행 -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충분히 좋은’ 수준에서 완성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3일 만에 앱 출시는 거짓말이다. 하지만 3주 만에 실용적인 서비스는 가

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명확한 목표 설정

“인스타그램 같은 앱”이 아니라 “우리 카페 주문받는 앱”

핵심 기능 1-2개에 집중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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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접근

처음부터 완벽한 앱을 만들려 하지 말 것

MVP → 피드백 → 개선의 순환

적절한 도구 선택

간단한 것은 노코드 플랫폼

복잡한 것은 AI 코딩 도구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

학습할 의지

최소한의 기본 개념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한 끈기

마케팅을 믿기 전에 물어볼 질문들

현혹적인 광고를 봤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정말 3일 만에 가능한 수준의 앱인가?”

단순 정보 제공: 가능

복잡한 기능: 불가능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가?”

막연한 “좋은 앱”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능 정의

2. 

◦ 

◦ 

3. 

◦ 

◦ 

◦ 

4. 

◦ 

◦ 

1.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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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나?”

가족/친구 10명: 노코드로 충분

불특정 다수 1000명: 전문적 개발 필요

“실패해도 괜찮나?”

취미 프로젝트: 도전해볼 만함

사업의 핵심: 신중하게 접근

진실은 이렇다

“코딩 몰라도 앱 만든다”는 절반은 거짓말, 절반은 진실이다.

거짓말 부분: - 복잡한 앱을 3일 만에 - 전문 개발자 수준의 퀄리티

- 아무런 학습 없이 뚝딱

진실 부분: - 간단한 앱은 정말 만들 수 있음 - AI의 도움으로 더 쉬

워짐 -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충분

핵심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다.

당신이 만들고 싶은 건 정말 복잡한 앱인가, 아니면 간단한 도구인가?

그 답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AI가 발달했다고 해서 모든 게 쉬워진 건 아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문턱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3.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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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수준에 맞는 현실

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32



4장. 카페 사장이 만든 POS 시스템

“성수동의 작은 카페 사장 박씨는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

만, 자신의 카페에 딱 맞는 POS 시스템을 만들었다.”

박사장의 고민

성수동에서 작은 카페 ’코드브루’를 운영하는 박준호 사장(42세)은 매일

같은 고민을 했다.

기존 POS 시스템은 너무 복잡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위한 기능들이

가득해서 작은 카페인 자신에게는 과도했다. 월 사용료도 부담스러웠다.

“우리는 메뉴가 20개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써야

하지?”

더 큰 문제는 커스터마이징이었다. 단골손님들의 취향을 기록하고 싶

어도, 특별 할인을 적용하고 싶어도, 정해진 기능 안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AI로 나만의 앱 만들기” 영상을 봤다.

“설마… 나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도: 실패의 연속

박사장은 ChatGPT에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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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POS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ChatGPT는 친절하게 답해줬다. 하지만 답변은 너무 기술적이었다.

“React.js와 Node.js를 사용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구축하고,

MongoDB나 PostgreSQL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세요…”

박사장은 중간에 포기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도전했다. 이번에는 접근을 바꿨다.

“저는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카페 사장입니다. 간단한 주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작은 성공의 시작

이번에는 답변이 달랐다.

“Google Apps Script를 사용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간단한

시스템부터 시작해보세요.”

박사장은 하나씩 따라했다.

1단계: 메뉴 관리 -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메뉴 리스트 작성 - 가격,

재료, 원가 정리

2단계: 주문 입력 폼 - 구글 폼으로 주문 받기 - 자동으로 스프레드

시트에 기록

3단계: 간단한 계산 - 일매출 자동 계산 - 인기 메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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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만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완성됐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POS보다 자신에게 더 맞는 시스템이었다.

게으름이 혁신을 만드는 순간

박사장이 POS 시스템을 만들게 된 진짜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었다.

“매일 손으로 계산하고, 장부 쓰고, 재고 확인하고… 정말 귀찮았어요.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거죠.”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점: - 반복 작업을 극도로 싫어함 - “자동으로

안 될까?”를 항상 생각 - 수작업보다 시스템을 선호 - 효율성에 대한 강

박(?)

박사장은 전형적인 ’게으른 혁신가’였다.

단계적 접근: 모든 걸 한번에 하려 하지 말기

박사장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단계적 접근이었다.

❌ 처음에 시도했던 잘못된 방법: ChatGPT에게 “완벽한 카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줘. 주문, 결제, 재고, 회계, 고객관리, 직원관리 모두 포

함해서.”

결과: 너무 복잡한 답변에 중간에 포기

✅ 성공한 단계적 방법:

35



1단계: “오늘 팔린 음료수 개수만 기록하는 간단한 방법 알려줘” 2단

계: “이제 가격도 함께 계산되게 해줘”

3단계: “메뉴별로 분류해서 보고 싶어” 4단계: “재고와 연결하고 싶어”

각 단계마다 실제로 써보고, 익숙해진 후 다음 단계로 진행했다.

“한번에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하면 포기하게 돼요. 하나씩 차근차근 늘

려가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성공의 맛을 본 박사장은 욕심이 났다.

“단골손님 정보도 관리하고 싶고, 재고도 연동하고 싶어.”

ChatGPT와의 대화는 계속됐다.

Q: “단골손님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까요?” A: “고객 정보

시트를 추가하고, VLOOKUP 함수로 주문 이력과 연결해보세요.”

Q: “재고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고 싶어요.” A: “IF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색깔이 바뀌

도록 설정해보세요.”

각 단계마다 박사장은 ChatGPT에게 구체적인 코드나 공식을 요청했

고, 하나씩 적용해나갔다.

3개월 후의 결과

3개월 후, 박사장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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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들: - 주문 접수 및 관리 - 단골손님 정보 및 선호도 기록 - 재고

관리 및 자동 알림 - 일/월/년 매출 분석 - 인기 메뉴 및 시간대별 분석

- 직원 근무시간 관리 - 간단한 회계 관리

가장 만족스러운 점: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 ChatGPT에게 물어보고 바로 추가하죠.”

비용 절약: - 기존 POS 시스템: 월 15만원 - 자체 제작 시스템: 구글

워크스페이스 월 1만원

다른 사업자들의 도전

박사장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소상공인들도 도전하기 시작했

다.

미용실 사장 김씨: - 고객 예약 관리 시스템 - 시술 이력 및 선호도

기록 - 재방문 알림 시스템

동네 빵집 이씨: - 예약 주문 시스템 - 생산 계획 관리 - 원재료 발주

관리

펜션 운영자 최씨: - 예약 관리 시스템 - 고객 리뷰 관리 - 청소 일정

관리

성공의 핵심 요소들

이들의 성공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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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한 문제 정의 -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매일 겪는 구

체적인 불편함”에 집중

2. 작은 것부터 시작 -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 하지 않음 -

가장 급한 것 하나부터 해결

3. 지속적인 개선 -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시킴 - 사

용하면서 발견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

4. 현실적인 목표 - “카카오톡 같은 앱”이 아니라 “우리 가게에 딱 맞

는 도구”

5. AI와의 효과적인 소통 -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설

명 - “안 되면 다른 방법 물어보기” 끈기

한계와 극복 방법

물론 한계도 있었다.

기술적 한계: - 복잡한 계산이나 로직 구현 어려움 - 모바일 최적화

부족 - 보안 기능 미흡

극복 방법: - 꼭 필요한 기능만 구현 -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기존

서비스와 연동 - 중요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

박사장의 조언: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조

금이라도 나은 시스템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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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

박사장의 사례는 AI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 개발자에게 외주 맡기거나 - 비싼 기성 솔루션 사용하거

나 - 아예 포기하거나

이제는: - 직접 만들어서 사용 - 내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 지

속적으로 개선

중요한 건 “개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시대

박사장은 여전히 복잡한 프로그래밍은 할 줄 모른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는 만들 수 있게 됐다.

“개발자가 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된 거죠.”

AI의 도움으로 이제 누구나 자신만의 디지털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시

대가 왔다.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명확한 문제 의식과 끈기다.

당신도 매일 겪는 불편함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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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AI 개발 도구 완전 정복 가이드

“2024년, 개발자의 필수 도구는 더 이상 IDE가 아니라 AI 파트너가 되었

다.”

AI 개발 도구 생태계 전체 그림

AI 개발 도구들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1. 대화형 코딩 어시스턴트 - ChatGPT, Claude, Gemini - 자연어로

소통하며 코드 생성

2. 통합 개발환경 AI - GitHub Copilot, Cursor, Codeium - 실시간으

로 코드 작성 도움

3. 브라우저 기반 개발환경 - Replit, CodeSandbox, StackBlitz - 설

치 없이 바로 개발 가능

4. 배포 및 호스팅 플랫폼 - Vercel, Netlify, Railway - 코드에서 실

제 서비스까지 원클릭

각각의 특징과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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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화형 코딩 어시스턴트

ChatGPT - 가장 친근한 개발 파트너

장점: -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 -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 - 단계별 가

이드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활용 꿀팁:

효과적인 질문 방법:
"React로 할일 목록 컴포넌트를 만들어줘"보다는
"React로 할일 추가/삭제/완료 표시가 가능한 컴포넌트를 만들어줘. 
각 할일은 텍스트와 완료 상태를 가져야 하고, 
완료된 할일은 취소선으로 표시해줘."

실제 사용 시나리오: - 프로젝트 초기 아키텍처 설계 - 복잡한 알고

리즘 구현 - 코드 리뷰 및 개선 제안 - 버그 원인 분석

Claude - 긴 텍스트와 복잡한 로직의 달인

장점: - 대용량 코드 분석 가능 -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 - 코드 품

질과 보안 고려사항 제시 - 상세한 문서화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 - 레거시 코드 분석이 필요할 때 - 코드 리팩

토링을 원할 때 - 상세한 API 문서 작성시 -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구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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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 구글 생태계와의 완벽한 연동

특별한 장점: - 구글 서비스와 자연스러운 연동 - 실시간 웹 검색 결과

반영 -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 - 최신 기술 트렌드 반영

2. 통합 개발환경 AI

GitHub Copilot - 개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구

핵심 기능: - 실시간 코드 자동완성 - 주석 기반 코드 생성 - 함수 전체

구현 제안 - 테스트 코드 자동 생성

실제 체험담:

// 사용자가 주석만 작성
// 배열에서 중복된 값을 제거하는 함수

// Copilot이 자동으로 제안하는 코드:
function removeDuplicates(arr) {
    return [...new Set(arr)];
}

생산성 향상 포인트: - 반복적인 코드 작성 시간 90% 단축 - 새로운

라이브러리 학습 시간 절약 - 보일러플레이트 코드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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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sor - AI 네이티브 IDE의 혁신

혁신적인 기능들: - 자연어로 코드 수정 요청 - 전체 프로젝트 맥락 이

해 - 파일 간 연관성 분석 - 코드 설명 및 문서화

실제 사용법:

Cmd+K 단축키로 AI에게 명령:
"이 함수를 비동기로 바꿔줘"
"에러 핸들링 추가해줘" 
"TypeScript로 변환해줘"

특히 유용한 경우: - 새로운 프로젝트 빠른 프로토타이핑 - 기존 코

드베이스 개선 - 코드 스타일 통일

Codeium - 무료 대안의 강력함

장점: - GitHub Copilot과 비슷한 기능을 무료로 - 70개 이상 프로그래

밍 언어 지원 - 개인 사용자에게는 완전 무료 - 빠른 응답 속도

3. 브라우저 기반 개발환경

Replit - 설치 없는 개발의 혁신

강력한 기능들: - 브라우저만으로 완전한 개발환경 - 실시간 협업 기능

- 자동 패키지 설치 - 원클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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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능 “Ghostwriter”: - 자연어로 코드 생성 요청 - 실시간 코드 설

명 - 버그 자동 수정 제안

활용 시나리오: -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 - 팀 협업 프로젝트 - 학습

용 실습 환경 - 간단한 웹 서비스 배포

CodeSandbox - 프론트엔드 개발의 놀이터

특화 분야: - React, Vue, Angular 등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 NPM

패키지 자동 설치 - 실시간 미리보기 - 팀 워크스페이스

StackBlitz - 로컬 개발환경과 동일한 경험

차별화 포인트: - WebContainer 기술로 진짜 Node.js 환경 - VS Code

와 동일한 인터페이스 - 빠른 부팅 속도 - 기업용 보안 기능

초보자를 위한 최적 조합: 바닐라 JS + Supabase

복잡한 프레임워크 설정에 지쳐있다면? 바닐라 JavaScript + Supabase

조합을 추천한다.

왜 React/Vue가 아닌 바닐라 JS인가?

React 프로젝트 시작:

npx create-react-app my-app
cd m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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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install
# 5분 대기...
# node_modules 폴더 500MB 생성
# package.json에 수십 개 의존성

바닐라 JS 프로젝트 시작:

<!DOCTYPE html>
<html>
<head>
    <title>내 앱</title>
</head>
<body>
    <h1>안녕하세요!</h1>
    <script>
        // 여기서 바로 개발 시작
    </script>
</body>
</html>

30초 vs 5분. 어느 쪽이 개발 시작하기 좋은가?

Supabase가 특별한 이유

1. AI가 가장 잘 아는 백엔드 - ChatGPT, Claude 모두 Supabase 코드

를 완벽하게 생성 - 복잡한 설정 없이 즉시 사용 가능 - 에러 메시지도

명확해서 AI가 쉽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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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간 기능까지 간단하게

// 실시간 채팅을 3줄로 구현
const { data, error } = await supabase
  .from('messages')
  .on('INSERT', payload => {
    console.log('새 메시지:', payload.new)
  })
  .subscribe()

3. AI 지원 기능 내장 - Supabase Edge Functions에서 AI API 호출

- 벡터 검색으로 AI 임베딩 활용 - AI 기반 SQL 쿼리 생성 도구

Supabase CLI + AI의 강력한 조합

설치 및 초기 설정:

# Supabase CLI 설치
npm install -g supabase

# 프로젝트 초기화
supabase init my-project
supabase start

AI와 함께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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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자 정보와 게시글을 저장할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AI: "Supabase에서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생성해보세요:

-- users 테이블
create table users (
  id uuid default gen_random_uuid() primary key,
  email text unique not null,
  name text not null,
  created_at timestamp default now()
);

-- posts 테이블  
create table posts (
  id uuid default gen_random_uuid() primary key,
  user_id uuid references users(id),
  title text not null,
  content text,
  created_at timestamp default now()
);

이 SQL을 Supabase 대시보드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프로젝트: 30분 완성 투두 앱

1단계: HTML 기본 구조 (5분)

<!DOCTYPE html>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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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title>AI 투두앱</title>
    <script src="https://unpkg.com/@supabase/supabase-js@2"></
script>
</head>
<body>
    <div id="app">
        <input type="text" id="todoInput" placeholder="할 일을 
입력하세요">
        <button onclick="addTodo()">추가</button>
        <ul id="todoList"></ul>
    </div>
</body>
</html>

2단계: Supabase 설정 (5분)

// Supabase 초기화
const supabaseUrl = 'YOUR_SUPABASE_URL'
const supabaseKey = 'YOUR_SUPABASE_ANON_KEY'
const supabase = window.supabase.createClient(supabaseUrl, 
supabaseKey)

3단계: AI가 생성한 핵심 로직 (10분)

async function addTodo() {
    const input = document.getElementById('todoInput')
    const { data, error } = await sup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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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todos')
        .insert([{ text: input.value, completed: false }])

    if (!error) {
        input.value = ''
        loadTodos()
    }
}

async function loadTodos() {
    const { data, error } = await supabase
        .from('todos')
        .select('*')
        .order('created_at', { ascending: false })

    const list = document.getElementById('todoList')
    list.innerHTML = data.map(todo => 
        `<li onclick="toggleTodo(${todo.id})">${todo.text}</
li>`
    ).join('')
}

4단계: 배포 (10분) - Vercel에 HTML 파일 업로드 - 즉시 전 세계

접속 가능

복잡한 프레임워크는 나중에

학습 순서 추천: 1. 바닐라 JS + Supabase (1-2주) 2. 기본 개념 익숙해

진 후 React/Vue 도전 (1-2개월 후) 3. 필요할 때만 복잡한 도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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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원칙: - 완벽한 설정보다 빠른 시작 - 복잡한 도구보다 간단

한 해결책 - 이론보다 실제 동작하는 것

바닐라 JS + Supabase로 시작해서 성공을 맛본 후, 더 복잡한 도구들

을 배워나가자.

Vercel - Next.js의 고향

핵심 장점: - Git 연동 자동 배포 - 전 세계 CDN 자동 적용 - 서버리스

함수 지원 - 도메인 연결 간편

AI 관련 기능: - AI 기반 성능 최적화 - 자동 이미지 최적화 - 스마트

캐싱

Netlify - JAMstack의 대표주자

특별한 기능들: - 폼 핸들링 자동화 - 지속적 배포 및 롤백 - 브랜치별

미리보기 - A/B 테스트 지원

Railway - 백엔드 배포의 신세계

주요 특징: - 데이터베이스 포함 풀스택 배포 - Docker 이미지 자동 빌

드 - 환경 변수 관리 - 로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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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별 선택 가이드

프로젝트 규모별 추천

개인 프로젝트 (학습/취미): - ChatGPT + Replit + Vercel - 무료 도구

만으로 충분

스타트업 MVP: - Claude + Cursor + Railway - 빠른 개발과 안정적

배포

기업 프로젝트: - GitHub Copilot + Cursor + 자체 인프라 - 보안과

확장성 고려

개발 경험별 추천

코딩 초보자: 1. ChatGPT로 기본 개념 학습 2. Replit에서 실습 3.

Vercel로 배포 경험

중급 개발자: 1. GitHub Copilot으로 생산성 향상 2. Cursor로 코드

품질 개선 3. Railway로 풀스택 경험

시니어 개발자: 1. Claude로 아키텍처 검토 2. 여러 AI 도구 조합 활용

3. 팀에 AI 도구 도입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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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활용 전략

도구 조합의 시너지

최강의 조합 예시: 1. 기획 단계: ChatGPT와 브레인스토밍 2. 설계 단

계: Claude로 아키텍처 검토 3. 개발 단계: Cursor + GitHub Copilot 4.

테스트 단계: Replit에서 빠른 검증 5. 배포 단계: Vercel로 원클릭 배포

비용 최적화 전략

무료 조합: - ChatGPT 무료 버전 - Codeium - Replit 무료 플랜 -

Vercel Hobby 플랜

유료 투자 우선순위: 1. GitHub Copilot (월 $10) - 가장 높은 ROI 2.

ChatGPT Plus (월 $20) - 안정적인 성능 3. Cursor Pro (월 $20) - 전

문적인 개발

AI 도구 활용 시 주의사항

보안 고려사항

중요한 원칙들: - 민감한 정보는 AI에게 노출하지 않기 - API 키나 비

밀번호는 별도 관리 - 기업 코드는 사내 정책 확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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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성 관리

건전한 활용법: - AI가 생성한 코드는 반드시 이해하고 사용 - 핵심 로

직은 직접 작성 능력 유지 - AI는 도구일 뿐, 사고력은 인간의 몫

미래 전망

2025년 예측: - AI 도구들 간 더 긴밀한 연동 - 자연어만으로 완전한 앱

개발 가능 - 개발자와 AI의 협업 패턴 표준화

준비해야 할 것들: - 다양한 AI 도구 경험 - AI와의 효과적인 소통 능

력 - 생성된 코드의 품질 판단 능력

AI 개발 도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중요한 건 모든 도

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 깊이 있게 활용하는

것이다.

시작은 간단하다. 오늘 당장 ChatGPT에게 “안녕하세요, 개발을 배우

고 싶어요”라고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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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코딩을 몰라도 되는 것 vs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종이접기를 할 때 종이의 성질을 몰라도 학을 접을 수 있지만, 무엇을

접을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종이접기와 코딩의 놀라운 유사성

어린 시절 종이접기를 기억해보자.

학을 접을 때 종이의 화학적 성분을 알아야 했나? 섬유의 구조를 이해

해야 했나? 아니다. 그냥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됐다.

하지만 무엇을 접을지는 달랐다. 학을 접을지, 꽃을 접을지, 배를 접을

지는 스스로 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를 좌우했다.

코딩도 마찬가지다.

코딩 교육의 착각

우리는 지금까지 코딩 교육을 잘못 이해해왔다.

전통적인 코딩 교육: - 문법 외우기 - 알고리즘 암기 - 프레임워크

학습 - 언어별 특징 이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 문제 정의 능력 - 논리적 사고력 - 단계별

분해 능력 - 사용자 관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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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아이가 Python 문법을 외우는 것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교육업계 관계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코딩을 가르치는 게 목적인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적인가?

진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 코딩을 몰라도 되는 것들

1. 복잡한 개발 환경 설정

# 이런 복잡한 설정은 몰라도 된다
webpack.config.js 설정
babel 트랜스파일러 구성
ESLint, Prettier 설정
Docker 컨테이너 구성
CI/CD 파이프라인 구축

AI가 대신 해주거나, 간단한 대안이 있다.

2. 프레임워크별 세부 문법

// React의 복잡한 생명주기
componentDidMount() {
    // 이런 걸 외울 필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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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e의 복잡한 디렉티브
v-for="item in items" :key="item.id"
// 이런 것도 AI가 알려준다

3. 알고리즘 구현 디테일 - 퀵소트 알고리즘 직접 구현 - 이진 탐색

트리 구조 - 동적 프로그래밍 최적화

4.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 복잡한 인덱스 설계 - 쿼리 성능 튜닝 - 정

규화 이론

간단한 시작이 최고다: 바닐라 JS + Supabase면 위의 복잡한 것들 없

이도 충분히 훌륭한 앱을 만들 수 있다.

✅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

1. 문제 정의 능력 - “뭔가 편리한 앱”이 아니라 “매일 오후 3시에 약 먹

는 걸 깜빡하는 할머니를 위한 알림 앱” -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 설정

2. 논리적 분해 능력 - 큰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기 - 순서와 조건

정리하기 - 예외 상황 고려하기

3. 사용자 관점 사고 -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닌 쓰는 사람 입장 - 직

관적인 인터페이스 설계 - 실제 사용 시나리오 상상

4. 기본 개념 이해 -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이동하는지 -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의 역할 - 보안과 개인정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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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능력이 진짜 스킬이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2025년 현재, 가장 중요한 스킬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다.

학습 혁명의 현장

서울의 한 고등학생 김군의 이야기다.

예전 방식: - 틀린 문제를 손으로 하나씩 오답노트에 정리 - 비슷한

유형 찾으려고 문제집 뒤지기 - 약점 파악까지 몇 주 소요

AI 활용 후: - 틀린 문제 사진 찍어서 ChatGPT에게 업로드 - “이 문

제를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비슷한 유형 3개 만들어줘” - 개인 맞춤 학

습 계획까지 5분 만에 완성

결과: 수학 성적이 3개월 만에 20점 상승

학습 관리의 진화

부산의 한 학원 원장의 증언: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격차가 너무 벌어

지고 있어요.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성이 3배 차이 납니다.”

AI 활용 학생의 학습법: 1. 개념 이해 안 되면 즉시 AI에게 다양한 방

식으로 설명 요청 2. 문제 풀이 과정을 AI와 토론하며 검증 3. 약점 분석

하고 맞춤형 문제 생성 4. 학습 진도와 복습 스케줄 AI와 함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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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의 단계적 소통법: 한 번에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 마

라

AI를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 잘못된 접근: “완벽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줘. 회원가입, 로그

인, 상품 등록, 주문, 결제, 배송, 리뷰, 관리자 페이지 모두 포함해서.”

✅ 올바른 접근: 단계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진행하자.

단계별 개발의 실제 사례

1단계: 가장 기본부터

나: "간단한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HTML 페이지를 만들어줘"

AI: [기본 HTML 구조 생성]

나: "좋아! 이제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오게 해줘"

AI: [JavaScript 추가]

2단계: 기능을 하나씩 추가

나: "이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을 추가해줘"

AI: [장바구니 로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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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들의 총 가격을 계산해줘"

AI: [계산 기능 추가]

3단계: 데이터베이스 연결

나: "이제 Supabase를 연결해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해줘"

AI: [Supabase 연동 코드 생성]

효과적인 단계별 질문법

단계 1: 전체 구조 파악 - “이런 기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단계로 나

누면 좋을까?” -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핵심 기능이 뭘까?”

단계 2: 하나씩 구현 - “첫 번째 기능부터 만들어보자” - “이 기능이

완성되면 다음에 뭘 추가하면 좋을까?”

단계 3: 연결 및 개선 - “이제 이 기능들을 연결해보자” - “사용자 경

험을 개선하려면 뭘 바꿔야 할까?”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게으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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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 반복적인 일을 싫어한다 - “더 쉬운 방법이 없

을까?” 고민한다 - 자동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는다 - 효율성을 끊임

없이 추구한다

실제 사례: 게으른 회계사의 혁신

대전의 한 회계사 김씨는 매월 반복되는 세금 계산이 너무 귀찮았다.

기존 방식: 매달 3일씩 수작업으로 계산 게으른 마음: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없을까?” 결과: ChatGPT와 함께 자동 계산 시스템 개발 성과: 3

일 작업이 30분으로 단축, 여유 시간에 고객 상담 확대

“게으름이 저를 더 나은 회계사로 만들었어요.”

게으른 마케터의 자동화

서울의 마케터 박씨는 매주 반복되는 리포트 작성이 지겨웠다.

게으른 생각: “데이터 정리하고 차트 만들고… 이걸 자동으로 안 될

까?” 행동: AI 도구로 자동 리포트 생성 시스템 구축 결과: 주 5시간 절

약, 더 창의적인 캠페인 기획에 집중

게으름 = 혁신의 원동력

전화기 발명: 직접 가서 말하기 귀찮아서

자동차 발명: 걸어가기 귀찮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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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발명: 직접 찾아가기 귀찮아서

AI 개발: 생각하기 귀찮아서(?)

게으른 사람일수록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그 욕구가

바로 개발의 시작점이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생각하라

실패하는 사람의 대화: “왜 이걸 만들어야 하지?” “왜 이 기능이 필요하

지?”

“왜 사람들이 이걸 쓸까?”

성공하는 사람의 대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

게 하면 사용자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

불편함을 찾는 연습

매일 하는 질문들: - 오늘 가장 귀찮았던 일이 뭐였지? - 어떤 일을 반

복해서 했지? -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없을까? - 다른 사람들도 이런 불

편함을 겪을까?

불편함 발견 훈련:

아침 루틴 체크: - 알람 끄기 → 날씨 확인 → 옷 고르기 → 출근 준비

- “이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할까?”

업무 중 반복 작업: - 이메일 확인 → 보고서 작성 → 데이터 정리 →

회의 준비 - “어떤 부분을 AI가 대신할 수 있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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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일상: - 오늘 뭐 먹을까 고민 → 주문 → 배달 기다리기 - “내 취

향에 맞는 메뉴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없을까?”

생각하지 않는 개발자는 개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개발 능력: 문제 인식 능력

코딩 실력이 뛰어나도 해결할 문제를 모르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

반대로 명확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 AI가 코딩을 도와준다.

문제 인식 훈련법: 1. 매일 불편 일기 쓰기 (3줄짜리라도) 2. 다른 사

람 관찰하기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가?) 3. “더 쉬운 방법 없을

까?” 습관화 4.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보기

개발은 문제 해결이다. 문제를 보지 못하면 해결할 수도 없다. 게으른

마음으로 불편함을 찾고, ’어떻게’를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AI가 멍청한 게 아니라, 내가 멍청하게 물어보고 있었다.

잘못된 활용법

❌ 이렇게 묻지 마라: - “코딩 좀 가르쳐줘” - “앱 만들고 싶어” - “이거

왜 안 되지?”

✅ 이렇게 물어보자: - “Python 초보자인데, 엑셀 파일을 읽어서 특

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코드를 단계별로 설명해줘” - “카페

주문 관리 앱을 만들고 싶어. 메뉴 등록, 주문 접수, 매출 확인 기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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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고, 사용자는 카페 사장 한 명이야” - “이 오류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류 내용], 내 코드는 [코드 첨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

효과적인 프롬프트의 법칙

1.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추상적: “웹사이트 만들어줘” - 구체적: “개

인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작품 갤러리와 연락처 포함, 모바일 친화적”

2. 맥락 정보 제공하기 - “나는 디자이너고, 코딩 경험은 거의 없어” -

“이 프로젝트는 학교 과제용이고, 일주일 안에 완성해야 해”

3. 예시와 제약사항 명시하기 - “인스타그램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사진 업로드만 가능하게” - “예산은 없으니까 무료 도구만 사용”

당장 구독하고 써봐라

이론은 그만하고, 실전으로 들어가자.

즉시 시작할 수 있는 AI 도구들

1. ChatGPT Plus (월 $20) -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응답 - 이미지 업로

드 및 분석 가능 - 코드 실행 기능

2. Claude Pro (월 $20) - 긴 문서 분석에 특화 - 더 논리적이고 체계

적인 답변 - 코드 품질 검토 우수

3. GitHub Copilot (월 $10) - 실시간 코드 작성 도움 - 주석만 써도

코드 자동 생성 - 개발자라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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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안 되더라”는 변명을 버려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AI 써봤는데 별로더라” “여러 개 돌려봐도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역

시 AI는 한계가 있어”

진짜 문제는 당신의 접근법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패턴

1. 끈기 있게 대화하기 - 한 번에 완벽한 답을 기대하지 않음 - “이건 어

때?” “저건 어때?” 계속 개선 요청 - AI와 브레인스토밍하는 느낌으로

접근

2. 여러 AI 조합 활용 - ChatGPT로 아이디어 정리 - Claude로 구체

적 구현 방법 검토 - Copilot으로 실제 코딩

3. 학습하면서 발전 - 모르는 용어 나오면 즉시 질문 - 예제 코드 하

나씩 이해하려고 노력 -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 시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능력

결론적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이렇다:

기술적 스킬 < 사고 능력 < AI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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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문법을 외우는 시간에 AI와 대화하는 법을 배워라. 복잡한 알고

리즘을 구현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법을 익혀라. 프레

임워크 공부에 매달리지 말고,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시작해라.

AI는 당신이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멍청한 질문을 하더라도, 서

투른 프롬프트를 쓰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사람이 앞서간다.

오늘부터 AI를 구독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써보자. 3개월 후에는 완

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종이접기를 배울 때도 처음엔 삐뚤빼뚤했지만, 계속 접다 보니 학도

접고 꽃도 접을 수 있게 됐다.

AI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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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일반인 개발자의 현실적 한계와 극복법

“내가 만든 앱이 갑자기 느려졌을 때, AI에게 ’왜 그럴까요?’라고 물어보

면 정말 답을 줄까?”

장밋빛 환상과 현실의 벽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AI의 놀라운 가능성을 봤다. 카페 사장이 POS 시

스템을 만들고, 일반인이 앱을 개발하는 시대가 왔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모든 게 순탄하지는 않다.

실제 일반인 개발자들이 마주하는 현실:

서울의 한 마케터 이씨(32세)는 회사 업무 자동화를 위해 간단한 웹

도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잘 작동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AI에게 물어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나오고, 정확한 해결책은 모르겠더라고요.”

1단계: 기본적인 오류의 벽

가장 흔한 문제들

1.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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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카페 사장 박씨 사례: - 한 달 전까지 잘 작동하던 주문 시스

템 - 어느 날부터 주문이 저장되지 않음 - AI에게 물어봐도 “코드를 보

여달라”는 요청만

문제의 핵심: 코드는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뀜 - 무료 서비스의 정책

변경 - API 키 만료 - 데이터베이스 용량 초과

극복법:

효과적인 AI 질문법:
"내 주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
→ "Google Sheets API를 사용한 주문 시스템인데, 
에러 메시지는 '403 Forbidden'이 나와요. 
한 달 전까지는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요." (✅)

2.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느려져요”

대구의 소상공인 최씨: - 동네에서 입소문 난 배달 앱 - 처음 10명이

쓸 때는 괜찮았음 - 100명이 동시에 접속하니 서버 다운

극복법: - 단계별 확장 계획 세우기 - 무료 서비스의 한계 미리 파악

- 성장하면 유료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AI와 함께하는 디버깅 전략

1.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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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예: "앱이 이상해요"
좋은 예: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5초 후에 
'서버 연결 실패' 메시지가 나와요. 
어제까지는 즉시 로그인됐어요."

2. 오류 메시지 정확히 복사하기 - 스크린샷보다는 텍스트 복사 - 에

러 코드와 메시지 전체 포함 -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시점 명시

3. 단계별 접근하기 -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기 - 하나씩 테스트하

며 원인 찾기 - AI와 함께 체크리스트 만들기

2단계: 확장성과 성능의 벽

개인 프로젝트에서 실제 서비스로

사례: 동네 맛집 리뷰 앱의 성장통

광주의 대학생 김군이 만든 동네 맛집 앱: - 1단계: 친구 10명이 사용

(문제없음) - 2단계: SNS 공유로 100명 확산 (약간 느려짐) - 3단계:

지역 커뮤니티로 1000명 유입 (서버 다운)

문제 분석: -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 -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직접 저장 - 동시 접속자 처리 로직 없음

AI와 함께한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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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사용자가 늘어나니까 앱이 느려져요"

AI: "현재 몇 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하나요? 
어떤 기능을 사용할 때 가장 느려지나요?"

김군: "100명 정도요. 사진 업로드할 때 가장 느려요"

AI: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고 있나요? 
파일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군: "서버 폴더에 바로 저장해요. 
파일 크기는 2-5MB 정도요"

AI: "문제를 찾았습니다.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릴게요..."

해결책: 1. 이미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AWS S3, Cloudinary)

2. 데이터베이스 쿼리 최적화 3. 이미지 리사이징 자동화 4. CDN 적용으

로 속도 개선

3단계: 보안과 안정성의 벽

개인정보와 보안의 복잡함

사례: 학원 관리 시스템의 보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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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소규모 학원 원장 정씨: - 학생 성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자체

제작 - 학부모들이 자녀 성적 조회 가능 - 어느 날 다른 학생 정보가 노

출되는 사고 발생

문제의 핵심: - 로그인 검증 로직의 허점 - 세션 관리 미흡 - 개인정

보보호법 미준수

AI와 함께한 보안 점검:

정씨: "학부모가 다른 학생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AI: "현재 로그인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요? 
사용자 인증 후 권한 체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씨: [코드 공유]

AI: "코드를 보니 권한 검증에 문제가 있습니다. 
URL에 학생 ID를 직접 넣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수정해보세요..."

보안 체크리스트 (AI가 제안한 내용): - 사용자 권한별 접근 제어 -

민감한 정보 암호화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정기적인 보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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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의 벽

AI도 힘든 영역들

1. 복잡한 계산 로직 - 세금 계산, 보험료 산정 - 복잡한 할인 정책 - 다

단계 승인 프로세스

2. 법률적 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전자상거래법 적용 -

업종별 특수 규정

3. 레거시 시스템 연동 - 기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 오래된

API와의 호환성 - 데이터 형식 변환

현실적인 접근법

사례: 소규모 쇼핑몰의 한계 인정

경기도의 공예품 쇼핑몰 운영자 한씨: - 처음에는 “모든 기능을 직접

만들겠다” - 복잡한 배송비 계산에서 막힘 - 결국 일부는 기존 서비스

활용으로 전환

성공 전략: 1. 핵심 기능만 직접 개발 - 상품 소개, 간단한 주문 접수

2. 복잡한 부분은 기존 서비스 활용 - 결제: 포트원(구 아임포트) 연동 -

배송: 택배 회사 API 사용 - 고객센터: 채널톡 같은 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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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모델과 결제 시스템의 현실

개인프로젝트가 실제 수익을 내려면 결제 시스템이 필수다. 하지만 여기

서 많은 개인 개발자들이 벽에 부딪힌다.

개인 개발자를 위한 결제 솔루션 3선택

1. Stripe -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 장점: 전 세계 130개국 지원, 뛰

어난 개발자 경험 - 단점: 한국 국내 카드 결제 불가 (해외 카드만 가능)

- 추천: 글로벌 서비스나 해외 고객 대상

2. 토스페이먼츠 - 안정성을 원한다면 - 장점: 국내 모든 결제 수단,

낮은 수수료 (2.6%) - 단점: 월 고정비 2-3만원 (매출이 적으면 부담) -

추천: 월 매출 50만원 이상 예상시

3. 스텝페이 - 간편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 장점: 간단한 설정, 빠른

도입 - 단점: 제한적인 기능 - 추천: MVP 테스트나 소규모 시작

현실적인 선택 기준

초기 스타트업 (월 매출 30만원 이하): - 스텝페이로 빠르게 시작 - 검

증 후 토스페이먼츠로 전환

글로벌 서비스: - Stripe 필수 (해외 결제 지원) - 국내는 토스페이먼

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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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조언: 완벽한 결제 시스템보다 빠른 검증이 우선이다. 일단 하

나라도 구현해서 실제 고객이 돈을 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경고 신호들

1. 보안 관련 문제 - 개인정보 처리하는 시스템 - 결제 기능 포함 - 의

료, 금융 관련 데이터

2. 성능 문제가 반복될 때 - 사용자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장애 - AI

로도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오류 -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손실 발생

3. 법적 요구사항이 복잡할 때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 - 전자상

거래 관련 의무사항 - 업종별 특수 규정 적용

전문가 도움 받는 방법

1. 부분적 컨설팅 - 전체 개발을 맡기는 게 아니라 - 특정 문제만 해결

요청 - 아키텍처 검토, 보안 점검 등

2. 멘토 찾기 -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 지역 개발자 모임 참여 - 대

학 연구실이나 취업준비생과 연결

3. 단계적 접근 - MVP로 시작해서 검증 - 문제 발생시 전문가 도움

- 안정화 후 추가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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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능력이다

성공하는 일반인 개발자의 마인드셋

1. 완벽주의 버리기 - “전문가 수준”을 목표로 하지 말기 -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으로 만족 - 점진적 개선으로 발전

2. 현실적 기대치 설정 - 페이스북을 만들려 하지 말기 - 내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 수준 - 사용자 10명 vs 10만명의 차이 인정

3. 도구 조합 활용 - 모든 걸 직접 만들려 하지 말기 - 기존 서비스와

연동 적극 활용 - AI + 기존 툴 + 일부 개발의 조합

AI가 함께하는 문제 해결

효과적인 AI 활용 패턴

1. 문제 진단 단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능한 원인들을 알려주세요"
→ AI가 체크리스트 제공
→ 하나씩 확인하며 원인 찾기

2. 해결책 탐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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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찾았는데, 이런 방법들 중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요?"
→ AI가 각 방법의 장단점 설명
→ 내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

3. 구현 단계

"이 방법을 구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I가 단계별 가이드 제공
→ 하나씩 따라하며 적용

현실적인 조언

일반인 개발자로서 성공하려면:

겸손하게 시작하자

작은 문제부터 해결

완벽을 추구하지 말기

한계를 인정하자

모든 걸 혼자 할 필요 없음

적절한 타협점 찾기

1.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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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학습하자

AI와 함께 성장하기

실패를 통해 배우기

커뮤니티를 활용하자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과 연결

경험 공유하며 함께 발전

AI 시대에 일반인도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AI와 함께 차근차근 해

결해나가는 것이다.

완벽한 개발자가 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

3. 

◦ 

◦ 

4. 

◦ 

◦ 

76



8장. 전문 개발자의 생존 전략

“AI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개발자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

까?”

전문 개발자들의 위기감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건 AI가 등장한 후 모든 전문 개발자들이 한 번은 가졌을 법한 고민

이다. 10년, 15년 쌓아온 경험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두

려움.

하지만 18개월간의 AI 개발 현장을 지켜본 결과, 전문 개발자의 역할

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개발 생태계

예전의 개발팀 구조

기획자 → 디자이너 → 퍼블리셔 → 프론트엔드 → 백엔드 → 데브옵스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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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개발팀 구조

문제 정의자 ↔ AI 활용 개발자 ↔ 시스템 아키텍트 ↔ 문제 해결사

경계가 흐려지고, 역할이 융합되고 있다.

살아남는 개발자 vs 도태되는 개발자

도태되는 개발자의 특징

1. 코드 타이핑에만 집중하는 개발자

// 이런 반복 작업만 하는 개발자
function getUserById(id) {
    return db.users.findOne({id: id});
}

function getUserByEmail(email) {
    return db.users.findOne({email: email});
}

function getUserByName(name) {
    return db.users.findOne({name: name});
}

AI가 10초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수작업으로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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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도구 학습을 거부하는 개발자 “나는 vim만 쓸 거야”

“GitHub Copilot은 진짜 개발이 아니야” “AI 코드는 믿을 수 없어”

3. 비즈니스 이해가 부족한 개발자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왜 이

기능을 만드는지, 사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게 뭔지 관심 없는 개발자들.

살아남는 개발자의 특징

1.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개발자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박 시니어(8년차)의 변화:

이전: - 하루에 200줄 정도 코드 작성 - 단순 기능 구현에 대부분의

시간 소모 - 새로운 기술 학습할 시간 부족

AI 활용 후: - 하루에 1000줄 상당의 결과물 생산 - 반복 작업은 AI

에게 맡기고 아키텍처 설계에 집중 - 새로운 기술 트렌드 따라갈 여유

생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

게 도와줬어요.”

2.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개발자

부산의 한 핀테크 회사 이 리드(12년차)의 사례:

어느 날 갑자기 결제 시스템에서 간헐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 신입

개발자들은 ChatGPT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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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드의 접근: 1. 문제 정의: “언제, 어떤 조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가?” 2. 가설 수립: “동시 결제 요청 시 race condition일 가능성” 3. 검

증: 로그 분석과 재현 테스트 4. 해결: 트랜잭션 로직 개선

“AI는 알려진 패턴의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복잡한 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여전히 사람의 경험과 직감이 필요해요.”

3. 팀을 리드하는 개발자

대구의 한 IT 회사 최 CTO(15년차):

팀원들이 AI 도구를 활용하도록 이끌면서, 동시에 코드 품질과 시스

템 안정성을 책임지는 역할로 진화.

주요 업무: - AI가 생성한 코드의 품질 검토 - 시스템 전체 아키텍처

설계 - 기술 부채 관리 - 팀원들의 AI 활용 가이드

새로운 역할들의 등장

1. AI 프롬프트 엔지니어

역할: AI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전문가

필요한 스킬: -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해 - 다양한 AI 도구의 특성 파

악 -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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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서울의 한 에이전시에서는 “AI 프롬프트 스페셜리스트”를

별도로 채용했다. 이 사람의 역할은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받아 AI가

최적의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것.

2. AI-Human 브리지 엔지니어

역할: AI가 생성한 코드와 기존 시스템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전문가

핵심 업무: - AI 생성 코드의 품질 검증 -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호

환성 확보 - 성능 최적화 및 보안 강화

3. 시스템 아키텍트 2.0

기존 아키텍트와의 차이: - AI 도구들을 활용한 시스템 설계 - 인간-AI

협업을 고려한 개발 프로세스 구축 - AI 생성 코드들의 일관성 관리

전문 개발자의 새로운 스킬셋

1. AI 도구 마스터리

기본 도구들: - ChatGPT/Claude: 기획 및 문제 해결 - GitHub

Copilot: 실시간 코딩 지원 - Cursor: AI 네이티브 IDE 활용 - 다양한

AI 코드 리뷰 도구

고급 활용법: - 여러 AI 도구를 조합해서 사용 - 프로젝트 특성에 맞

는 AI 도구 선택 - AI 한계 인식하고 적절한 개입 시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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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사고 능력

예시 상황: 신입 개발자가 AI의 도움으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을 만들었

다. 기능은 작동하지만…

시니어 개발자가 체크해야 할 것들: - 확장성: 사용자가 늘어나면 어

떻게 될까? - 보안: 현재 구조에 취약점은 없을까? - 유지보수: 6개월

후에도 관리 가능할까? - 성능: 실제 운영 환경에서도 안정적일까?

3. 비즈니스 이해력

기술 중심 사고 (❌): “React가 Vue보다 성능이 좋으니까 React로 하

자”

비즈니스 중심 사고 (✅): “팀에 Vue 경험자가 많고, 빠른 출시가 우

선이니까 Vue로 하자”

4. 멘토링 및 코드 리뷰 능력

AI 시대의 코드 리뷰: - AI가 생성한 코드의 적절성 판단 - 비즈니스 로

직의 정확성 검증 - 성능 및 보안 이슈 식별 - 팀 코딩 컨벤션 준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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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응 사례들

사례 1: 레거시 시스템 전문가로 전환

김 시니어(12년차, 금융회사): - 기존: 새로운 기능 개발 담당 - 현재:

레거시 시스템과 AI 생성 코드 간의 브리지 역할

“신입들이 AI로 빠르게 새 기능을 만들어도, 기존 시스템과 연결하는

건 여전히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사례 2: AI 도구 전문가로 성장

이 개발자(7년차, 스타트업): - 회사 내 AI 도구 도입 리딩 - 팀원들의

AI 활용 교육 - AI 도구별 최적 활용법 연구

“이제 코딩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이에요. 그 분야

의 전문가가 되었죠.”

사례 3: 제품 지향 개발자로 진화

박 개발자(10년차, 커머스): - 기술적 구현보다 사용자 경험에 집중 -

AI가 코딩을 도와주니 기획과 디자인에 더 깊이 관여 - 개발자 겸 프로

덕트 매니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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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한 구체적 전략

1.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이번 주부터: - GitHub Copilot 구독하고 적극 활용 - ChatGPT Plus로

업그레이드 - AI 도구로 기존 프로젝트 리팩토링 시도

이번 달부터: - 팀원들과 AI 활용 경험 공유 - AI 생성 코드의 품질

기준 수립 - 새로운 프로젝트에 AI 도구 적극 도입

2. 중장기 전략

6개월 계획: - AI 도구별 전문성 개발 (특화 분야 정하기) -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 강화 - 멘토링 및 팀 리딩 경험 쌓기

1년 계획: - AI-Native 개발 프로세스 구축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능력 강화 - 외부 커뮤니티 활동으로 전문성 인정받기

3. 지속적 학습 전략

기술적 측면: - 새로운 AI 도구들 지속 모니터링 - AI 생성 코드의 최신

베스트 프랙티스 학습 - 클라우드 및 인프라 자동화 스킬 강화

비기술적 측면: -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 프로젝트 관리 능력 개

발 -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성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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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개발자상

10년 후 살아남을 개발자: -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사람 -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 - 비즈니스와 기술을 연결하는 사람

- 팀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사라질 개발자: - 단순 코딩만 하는 사람 - 새로운 도구 학습을 거부

하는 사람 - 비즈니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 AI와 협업하지

못하는 사람

결론: 진화하거나 도태되거나

AI는 개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의 정의를 바꾸고 있다.

예전의 개발자 = 코드를 타이핑하는 사람 미래의 개발자 = AI와 협업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개발자가 새로운 시대의 리더

가 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1. AI 도구 하나 선택해서 본격 활용하기 2. 팀에

서 AI 활용 사례 공유하기 3.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술 결정하기 4. 새로

운 역할에 대한 실험 시작하기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진화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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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모든 직업이 개발자를 포함하는 시대

“마케터가 랜딩 페이지를 직접 만들고, 디자이너가 프로토타입을 코딩하

는 시대가 왔다.”

직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2024년 말, 한국의 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신입 마케터 김씨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랜딩 페이지를 기획했다. 예전

같았으면 기획서를 작성해서 개발팀에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직

접 ChatGPT와 Cursor를 사용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다.

결과: - 기존 프로세스: 기획 → 개발 요청 → 개발 → 수정 요청 →

재개발 (2주 소요) - 새로운 프로세스: 기획 → 직접 개발 → 바로 수정

(2일 소요)

클라이언트도, 회사도, 김씨도 모두 만족했다.

“이제 마케터도 개발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가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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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개발 혁명 현장

마케터 + 개발자

Before AI: - A/B 테스트하려면 개발팀 의존 - 랜딩 페이지 수정도 티

켓 생성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 제작 외주

After AI: - 실시간 A/B 테스트 페이지 직접 제작 - 캠페인별 맞춤

랜딩 페이지 즉시 생성 - Google Analytics API 연동한 개인 대시보드

구축

실제 사례: 서울의 한 화장품 브랜드 마케터

이 마케터는 AI의 도움으로: 1. 개인화 추천 시스템 구축 (고객 구매

패턴 분석) 2. 자동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 개발 3. 소셜미디어 성과 분석

도구 제작

“개발팀 없이도 마케팅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됐어요. 속도

가 10배 빨라졌죠.”

디자이너 + 개발자

진화하는 디자이너의 역할:

부산의 UX 디자이너 박씨의 변화:

예전 워크플로우: 피그마 디자인 → 개발자에게 전달 → 구현 → “이

건 안 되는데요?” → 디자인 수정 → 재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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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워크플로우: 피그마 디자인 → Cursor로 직접 프로토타입 구현

→ 실제 동작 확인 → 디자인 완성

성과: - 디자인-개발 간 커뮤니케이션 오류 90% 감소 - 프로토타입

제작 시간 80% 단축 - 클라이언트 만족도 대폭 상승

“이제 디자이너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직접 확

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각 직업군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실패하는 사람: “왜 이걸 내가 해야 하지?”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마케터의 ‘어떻게’ 사고

기존 마케터의 고민: “왜 이렇게 A/B 테스트가 복잡하지? 왜 개발팀은

이해를 못할까?”

성공한 마케터의 접근: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A/B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 → 바로 AI 도구 학습 시작 → 직접 랜딩페이지 제작 능력 획득

디자이너의 ‘어떻게’ 사고

기존 디자이너: “왜 개발자들은 내 디자인을 제대로 구현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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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디자이너: “어떻게 하면 내 디자인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미

리 확인할까?” → 프로토타입 직접 코딩 → 개발자와의 소통 문제 해결

게으른 영업사원의 혁신

전국 1위 실적의 영업사원 비밀:

“저는 정말 게을러요. 매번 같은 설명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해결 방법: - 고객 맞춤 데모 앱을 30분 만에 제작 - 설명 대신 직접

체험하게 함 - 계약서 작성도 자동화 시스템 구축

결과: - 설명 시간 90% 단축 - 계약 성사율 300% 증가 - 여유 시간

에 더 많은 고객 만남

“게으름이 저를 1등으로 만들었어요.”

놀라운 변화: 영업사원이 고객 맞춤 도구를 직접 제작

대구의 B2B 솔루션 영업사원 최씨:

고객사마다 다른 요구사항 때문에 표준 데모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

서 AI를 활용해 고객 맞춤형 데모 앱을 즉석에서 제작하기 시작했다.

실제 사례: - 제조업체 방문 시: 생산 관리 데모 앱 30분 만에 제작 -

소매업체 방문 시: 재고 관리 데모 앱 현장에서 구현 - 병원 방문 시: 환

자 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즉시 생성

결과: 계약 성사율 3배 증가

89



“고객이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걸 보여주니까 설득력이 완전히 달라졌

어요.”

교육자 + 개발자

개인 맞춤 학습 도구의 시대

인천의 수학 강사 정씨는 AI를 활용해 학생별 맞춤 학습 시스템을 구

축했다.

기능들: - 학생별 취약점 자동 분석 - 개인 맞춤 문제 자동 생성 - 학

습 진도 실시간 모니터링 - 학부모 리포트 자동 발송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 - 기성 솔루션: 월 50만원, 획일적 기능 - 자

체 제작 시스템: 월 5만원, 완전 맞춤형

“이제 모든 학생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요.”

의료진 + 개발자

환자 케어의 혁신

광주의 한 소아과 의사는 AI를 활용해 환자 추적 관리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다.

시스템 기능: - 예방접종 일정 자동 알림 - 성장 곡선 자동 분석 - 증

상별 홈케어 가이드 제공 - 응급상황 판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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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반응: “환자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부모들

도 훨씬 안심해해요.”

업무 자동화가 곧 경쟁력인 세상

반복 업무의 완전한 자동화

회계사무소의 변화:

서울의 한 세무사는 AI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자동화를 구현했다:

세금 신고서 자동 작성 시스템

부가세 신고 자동화 도구

고객별 세무 일정 관리 앱

영수증 자동 분류 및 입력 시스템

결과: - 단순 반복 업무 90% 감소 - 고객 상담 시간 3배 증가 - 신규

고객 수용 능력 5배 향상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

동네 빵집의 스마트화:

경기도의 한 베이커리 사장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들을 직접 개발했

다:

재료 발주 자동화 (재고와 연동)

1. 

2.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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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계획 최적화 (날씨, 요일, 이벤트 고려)

고객 선호도 분석 (구매 패턴 기반)

예약 주문 관리 (특별 케이크 등)

“이제 우리 동네 빵집이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더 스마트해졌어요.”

직무별 필수 개발 스킬 로드맵

마케터를 위한 개발 스킬

Level 1: 기초 (1-2개월) - Google Analytics API 활용 - 간단한 랜딩

페이지 제작 - A/B 테스트 도구 구축

Level 2: 중급 (3-6개월) - 고객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구축 - 이메

일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 소셜미디어 성과 분석 도구

Level 3: 고급 (6개월 이상) - 개인화 추천 시스템 구축 - 실시간 캠

페인 최적화 도구 - 고객 여정 분석 플랫폼

디자이너를 위한 개발 스킬

Level 1: 기초 - HTML/CSS 기본 이해 -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입 제작

- 디자인 시스템 웹 구현

Level 2: 중급 - 반응형 웹 디자인 구현 - 애니메이션 효과 코딩 - 사

용자 테스트 도구 제작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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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고급 - 디자인 자동화 도구 개발 - 브랜드 가이드라인 자동

적용 시스템 - A/B 테스트용 디자인 변형 자동 생성

영업을 위한 개발 스킬

Level 1: 기초 - 고객 관리 시스템(CRM) 구축 - 영업 활동 자동 기록

도구 - 제안서 자동 생성 시스템

Level 2: 중급 - 고객별 맞춤 데모 앱 제작 - 영업 성과 분석 대시보

드 - 고객 니즈 분석 도구

Level 3: 고급 - 예측 분석 기반 영업 전략 수립 - 실시간 경쟁사 모

니터링 시스템 - 고객 만족도 자동 측정 도구

새로운 하이브리드 직업의 등장

마케팅 엔지니어 (Marketing Engineer)

역할: - 마케팅 도메인 지식 + 개발 능력 -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연봉대: 기존 마케터 대비 50-100% 상승

디자인 개발자 (Design Developer)

역할: - 디자인 감각 + 프론트엔드 개발 능력 - 디자인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디자이너-개발자 간 브리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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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옵스 엔지니어 (Sales Ops Engineer)

역할: - 영업 프로세스 최적화 - 영업 도구 개발 및 자동화 - 영업 데이

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기업들의 인재 채용 변화

새로운 채용 기준

기존 채용 공고: - “마케팅 경력 3년 이상” - “포토샵, 일러스트 가능자”

- “Excel 고급 활용 가능자”

현재 채용 공고: - “AI 도구 활용 경험자 우대” - “간단한 웹 개발 가

능자” - “업무 자동화 경험자” - “ChatGPT, Claude 등 AI 도구 활용 능

숙자”

기업 내부 교육의 변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전 직원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 - AI 도구 기본 활용법 - 업무별 AI 활용 사례 - 간단한

자동화 도구 개발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94



개인의 경쟁력 강화 전략

1. 자신의 업무 영역 분석하기

질문해볼 것들: - 내가 매일 반복하는 작업이 뭐가 있을까? - 어떤 데이

터를 자주 분석하나? - 다른 부서와 어떤 정보를 주고받나? - 클라이언

트나 고객에게 어떤 도구를 제공하면 좋을까?

2.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기

추천 첫 프로젝트: - 일일 업무 체크리스트 앱 - 간단한 데이터 분석 도

구 - 자동 리포트 생성기 - 고객 응대 템플릿 시스템

3. 학습 경로 설정하기

3개월 계획: - 1개월: AI 도구 익숙해지기 - 2개월: 첫 번째 자동화 도

구 만들기 - 3개월: 팀에 공유하고 피드백 받기

6개월 계획: - 더 복잡한 프로젝트 도전 - 다른 부서와 협업 프로젝

트 - 외부 커뮤니티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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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직업 시장 전망

10년 후 살아남을 직업

공통점: -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 - 자신만의 도메인 전문성 - 기본

적인 개발 스킬 - 지속적 학습 능력

새롭게 생겨날 직업들

AI 워크플로우 디자이너: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최적으로 통합하는

전문가

휴먼-AI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사람과 AI의 협업 방식을 설계하는

전문가

도메인 특화 AI 트레이너: 특정 업계/직무에 특화된 AI 시스템을 구

축하는 전문가

시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격차

6개월 후: - 시작한 사람: 기본적인 자동화 도구 활용 가능 - 안 한 사

람: 여전히 수작업으로 반복 업무 수행

1년 후: - 시작한 사람: 팀 내 AI 활용 리더로 인정받음 - 안 한 사람:

동료들과의 생산성 격차 체감

3년 후: - 시작한 사람: 새로운 하이브리드 직무로 커리어 전환 - 안

한 사람: 기존 업무 방식의 한계에 부딪힘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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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하기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 1. ChatGPT Plus 구독하기 2. 내 업무 중 반복

작업 3가지 찾기 3. AI에게 이 작업들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 물

어보기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것: 1. 첫 번째 자동화 도구 만들어보기 2. 팀원

들과 AI 활용 경험 공유하기 3.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례 학습하기

모든 직업이 개발자를 포함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다. 변화의 물결을 탈 것인가, 뒤처질 것인가?

오늘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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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사이드프로젝트의 종말, 개인프로젝트의 시작

“수백만 원을 들여 팀을 꾸리고 몇 달간 준비했던 사이드프로젝트 시대

는 끝났다. 이제는 나 혼자, 주말 하루면 충분하다.”

사이드프로젝트의 무거운 시대

2020-2023년, 개발자들 사이에서 사이드프로젝트가 대유행이었다.

전형적인 사이드프로젝트 시나리오: - 아이디어 회의: 2주 - 팀 구성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1개월 - 기획 및 설계: 1개월

- 개발: 3-6개월 - 런칭: 1개월 - 총 소요 시간: 6-9개월 - 총 비용:

500-2000만원

대부분의 결과: 런칭 후 사용자 몇 명 확보하다가 자연스럽게 소멸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사이드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들

1. 과도한 완벽주의

사례: 서울의 한 개발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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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투두 앱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 - 사용자 인증 시스템 -

소셜 로그인 연동 - 실시간 알림 - 팀 협업 기능 - 모바일 앱 + 웹 버전

- 다국어 지원

6개월 후: 런칭은 했지만 기존 투두 앱들과 차별점이 없었음

2. 사용자 검증 없는 개발

문제점: - 실제 사용자의 니즈 파악 없이 개발 시작 - “이런 기능이 있

으면 좋겠어”라는 개발자 중심 사고 - MVP(최소기능제품) 개념 무시

3. 팀 관리의 복잡성

실제 사례들: - 기획자와 개발자 간 의견 충돌 - 디자이너의 중간 이탈

- 각자 본업 때문에 진행 속도 저하 - 수익 배분 문제로 인한 갈등

4. 높은 기회비용

6개월 사이드프로젝트의 실제 비용: - 개발자 시급 5만원 × 주 20시간

× 24주 = 2400만원 - 디자이너, 기획자 비용 추가 시 4000만원 이상

AI 시대의 개인프로젝트 혁명

하지만 2024년 말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99



새로운 패러다임: 1인 개발의 부활

부산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씨의 사례:

금요일 오후: - 아이디어: “우리 동네 맛집 추천 앱” - ChatGPT와

30분간 기획 논의

토요일: - 오전: Cursor로 기본 구조 개발 - 오후: AI가 생성한 디자

인으로 UI 완성 - 저녁: 기본 기능 구현 완료

일요일: - 오전: 배포 및 테스트 - 오후: 지인들에게 공유 및 피드백

수집

결과: 주말 이틀 만에 실제 사용 가능한 앱 완성

개인프로젝트의 새로운 특징

1. 극도로 빠른 MVP 개발 - 아이디어에서 배포까지 1-3일 - 즉시 사용

자 피드백 수집 가능 - 빠른 실패, 빠른 학습

2.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 - AI 도구 구독료: 월 5-10만원 - 클라우

드 호스팅: 월 1-3만원 - 총 비용: 월 10만원 이하

3. 완전한 자유도 - 팀 조율 불필요 - 즉석에서 방향 전환 가능 - 개

인 취향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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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개인프로젝트 사례들

사례 1: 동네 헬스장 출석체크 앱

개발자: 대구의 백엔드 개발자 박씨 개발 기간: 주말 1일 사용자: 헬스

장 회원 50명

수익: - 헬스장 사장에게 월 10만원에 라이센스 제공 - 3개 헬스장으

로 확장하여 월 30만원 수익

성공 요인: -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해결 - 실제 사용자(헬스장 사장)와

즉시 소통 - 복잡한 기능 없이 핵심만 구현

사례 2: 아파트 택배 관리 시스템

개발자: 서울의 풀스택 개발자 최씨 개발 기간: 주말 2일 사용자: 아파

트 주민 200세대

수익: - 관리사무소에서 월 50만원에 구매 - 인근 5개 아파트로 확산

하여 월 250만원

성공 요인: -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실제 문제 해결 - 관리사무

소 직원과 직접 소통하며 개발 - 주민들의 즉각적인 피드백 반영

사례 3: 개인 가계부 AI 분석기

개발자: 광주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씨 개발 기간: 3일 사용자: 개인

사용 후 지인들에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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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SaaS 형태로 월 구독료 5천원 - 현재 사용자 100명으로 월

50만원 수익

성공 요인: - 자신의 실제 니즈에서 출발 - AI 분석 기능으로 차별화

- 간단한 구독 모델 적용

개인프로젝트 성공 공식

1. 문제 정의의 혁신

❌ 기존 사이드프로젝트 방식: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완벽한 앱”

✅ 새로운 개인프로젝트 방식: “내가 매일 겪는 구체적인 불편함 해

결”

2. 사용자 검증의 속도

기존: 6개월 개발 → 런칭 → 사용자 반응 확인 현재: 1일 개발 → 즉시

테스트 → 실시간 피드백 → 개선

3. 기술 스택의 단순화

기존 사이드프로젝트: - React + Redux + Node.js + MongoDB +

AWS - 복잡한 아키텍처 설계 - 확장성을 고려한 과도한 설계

현재 개인프로젝트: - AI 생성 코드 + 간단한 호스팅 - 필요한 기능

만 최소 구현 - 복잡해지면 다시 만드는 게 더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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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함께하는 개발 프로세스

1일차: 아이디어 구체화

오전 (2시간):

나: "매일 아침 운동 계획을 세우는데 귀찮아요"

AI: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귀찮으신가요?
- 운동 종류 선택?
- 시간 계획?
- 기록 관리?"

나: "날씨나 컨디션에 따라 운동을 바꾸고 싶은데..."

AI: "그럼 날씨 API와 연동해서 개인 맞춤 운동을 
추천하는 앱은 어떨까요? 기본 구조를 제안해드릴게요."

오후 (3시간): - 기본 화면 구성 설계 - 필요한 API 조사 - 핵심 기능

3개로 압축

2일차: 개발 및 배포

오전 (4시간): - Cursor + AI로 기본 코드 생성 - 날씨 API 연동 - 간단

한 UI 구현

오후 (3시간): - Vercel로 배포 - 개인 테스트 - 지인 5명에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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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피드백 및 개선

하루 종일: - 사용자 피드백 수집 - AI와 함께 개선점 논의 - 즉시 수정

및 재배포

수익 모델의 변화

기존 사이드프로젝트의 수익 모델

문제점: - 대박을 노리는 all-or-nothing 구조 - 광고 수익 의존 - 대

규모 사용자 확보 필요

개인프로젝트의 새로운 수익 모델

1. 마이크로 SaaS - 작은 니치 시장 타겟 - 월 구독료 1-10만원 - 사용

자 10-100명만 확보해도 수익

2. 로컬 B2B - 동네 가게, 소규모 사업장 대상 -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월 라이센스료 10-50만원

3. 개인 컨설팅 - 내가 만든 도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 - 맞춤형

개발 서비스 - 시간당 10-20만원

4. 템플릿 판매 - 내가 만든 시스템을 템플릿화 - 비슷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에게 판매 - 건당 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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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라는 직업의 재정의

10년 후 예측: 개발자 직업의 소멸?

예측 1: 모든 사람이 개발자 - AI 도구 발달로 코딩 진입 장벽 완전 소

멸 - “개발자”라는 별도 직업 분류 의미 없어짐 - 마케터, 디자이너, 기

획자 모두 개발 능력 보유

예측 2: 개발의 민주화 - 복잡한 시스템도 자연어로 개발 가능 - 5세

아이도 간단한 앱 개발 - 개발 = 새로운 문해력

예측 3: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 - 기술적 구현은 AI가 담당

- 인간은 “무엇을 만들지” 결정 - 사용자 경험과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

새로운 시대의 개발자

기존 개발자 (Code Monkey): - 요구사항을 받아서 코드로 구현 - 기술

적 완성도에 집중 - 혼자서 코딩하는 시간이 대부분

새로운 개발자 (Problem Solver): -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 - AI와 협

업해서 빠르게 해결책 구현 -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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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인프로젝트 시작 가이드

Step 1: 문제 발견하기

질문 리스트: - 오늘 하루 중 가장 불편했던 순간은? - 매주 반복해서

하는 귀찮은 일은? - 주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불평은? - 내가 속한 커

뮤니티/업계의 공통된 문제는?

좋은 문제의 특징: - 구체적이고 명확함 - 내가 직접 겪고 있음 - 해

결되면 돈을 낼 의향이 있음 -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알고 있음

Step 2: 최소 기능 정의

AI와 함께하는 기능 정의:

나: "매일 점심 메뉴 정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AI: "어떤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인가요?
1. 옵션이 너무 많아서?
2. 같은 메뉴 반복해서?
3. 동료들과 의견 조율 때문에?
4. 배달비나 가격 때문에?"

나: "2번이요. 항상 비슷한 걸 먹게 돼요"

AI: "그럼 이런 기능들이 도움이 될까요?
- 최근 먹은 메뉴 기록
- 새로운 메뉴 추천
- 날씨/기분에 따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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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 밸런스 고려"

나: "처음 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Step 3: 1일 개발 도전

시간별 플랜:

09:00-10:00: 설계 - AI와 함께 전체 구조 설계 - 필요한 기술 스택

결정 - 데이터 구조 정의

10:00-12:00: 백엔드 개발 - 간단한 API 구현 - 데이터베이스 설정

- 기본 CRUD 기능

13:00-16:00: 프론트엔드 개발 - UI 컴포넌트 구현 - API 연동 - 기

본 스타일링

16:00-17:00: 배포 - Vercel/Netlify로 배포 - 도메인 연결 - 첫 테

스트

17:00-18:00: 테스트 및 공유 - 개인 테스트 - 지인들에게 공유 -

즉시 피드백 수집

Step 4: 빠른 검증과 개선

첫 주: - 매일 사용해보며 불편한 점 찾기 - 지인들 피드백 수집 - 가장

중요한 개선점 1-2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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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 사용자 10명 확보 목표 - 핵심 기능 안정화 - 간단한 수익

모델 테스트

첫 분기: - 지속 사용자 확보 - 수익 모델 검증 - 다음 프로젝트 계획

성공하는 개인프로젝트의 특징

1. 극도로 단순함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 - 핵심 기능 1-2개만 구현 -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 - 5분 안에 사용법 이해 가능

2. 개인적인 문제에서 출발

실패 패턴: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범용 도구”

성공 패턴: “내가 매일 겪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3. 빠른 피드백 루프

기존 사이드프로젝트: 6개월 개발 → 런칭 → 피드백

개인프로젝트: 1일 개발 → 테스트 → 즉시 개선 → 재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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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와 생태계

새로운 개발자 커뮤니티

특징: - 완성도보다 속도 중시 - 서로의 프로젝트를 빠르게 테스트해주

는 문화 - AI 활용 노하우 적극 공유 -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다음으

로 넘어가는 문화

주요 플랫폼: - 디스코드 개발자 커뮤니티 - 트위터 #BuildInPublic

- Product Hunt의 Maker 커뮤니티 - 인디해커스 같은 솔로 창업가 커

뮤니티

상호 도움의 생태계

예시: - A가 만든 인증 시스템을 B가 활용 - B가 만든 결제 모듈을 C가

사용 - C가 만든 UI 컴포넌트를 A가 적용

결과: - 개발 속도 더욱 가속화 - 품질 향상 - 혼자서도 복잡한 시스

템 구축 가능

미래 전망: 개인프로젝트가 주류가 되는 세상

5년 후 예측

1. 대부분의 새로운 서비스가 개인프로젝트에서 시작 - 빠른 검증과 개

선이 경쟁 우위 - 대기업의 느린 개발 프로세스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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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프로젝트 → 스타트업 → 대기업 흐름 일반화 - 개인이 검증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인수 - 또는 개인이 직접 스케일업

3. 모든 직장인이 개인프로젝트 경험 보유 - 이력서에 GitHub 링크는

기본 - 개인프로젝트 경험이 채용 기준

사회적 변화

1. 창업 문화의 변화 - 거창한 사업계획서 대신 실제 동작하는 프로토타

입 - 투자 유치보다 수익 창출 우선 - 팀 구성보다 개인 실행력 중시

2. 교육 시스템의 변화 - 이론 중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 AI 도구

활용 교육 필수화 - 문제 해결 능력 평가 중시

3. 경제 구조의 변화 - 다수의 소규모 수익원 확보 - 개인의 경제적

자립도 향상 - 기업 의존도 감소

지금 당장 시작하기

이번 주말 도전 과제

금요일 저녁: - 내가 겪는 문제 하나 정하기 - ChatGPT와 해결책 브레

인스토밍 - 최소 기능 정의하기

토요일: - 오전: 개발 환경 설정 - 오후: 핵심 기능 구현 - 저녁: 기

본 UI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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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 오전: 배포 및 테스트 - 오후: 지인들에게 공유 - 저녁: 피

드백 정리 및 개선 계획

첫 프로젝트 아이디어 추천

난이도별 추천:

초급 (HTML + JavaScript): - 개인 할일 관리 도구 - 간단한 가계부

앱 - 읽은 책 기록 시스템

중급 (API 연동): - 날씨 기반 옷차림 추천 - 지역 맛집 기록 앱 - 개

인 운동 계획 도구

고급 (데이터베이스 활용): - 동네 물건 공유 플랫폼 - 스터디 그룹

관리 시스템 - 펫샵 예약 관리 도구

결론: 새로운 시대의 개발자

사이드프로젝트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개인프로젝트의 시대다.

변화의 핵심: - 팀 → 개인 - 완벽함 → 속도 - 계획 → 실행 - 투자

→ 수익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개발자가 되

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AI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AI와 함께 춤추며, 세

상의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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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누구나 개발자가 되어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당신의 첫 번째 개인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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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제목은 정말 비관적으로 들렸다. “개발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마치 개발자라는 직업이 사라질 운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여기까지 함께 온 독자라면 이제 알 것이다. 이 제목의 진짜 의

미를.

개발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개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초지능 시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AI라는 초지능

을 손에 쥔 첫 번째 세대로서,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수백 년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18개월 전, Chat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웠다. 10년

차 시니어 개발자가 신입사원의 AI 활용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

을 목격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안다. AI는 개발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라는 행위 자체를 민주화하고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

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 지능의 확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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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의 민주화가 가져온 책임

카페 사장이 자신만의 POS 시스템을 만들고, 마케터가 랜딩 페이지를

직접 개발하고, 학원 원장이 학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대. 이제

’개발자’라는 직업의 경계는 의미가 없어졌다.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

었다. 이것은 놀라운 기회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만이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올바른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초지능

AI라는 초지능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다. 이것은 창

조의 능력 자체다.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온기와 자연의 조화도 생

각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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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을 만들 것인가?

이 책을 통해 보여준 모든 사례들 - 박사장의 POS 시스템, 마케터의

자동화 도구, 개인프로젝트들 -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향한

마음이었다.

개발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이것을 만드는가?” “이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까?”

요즘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적 부족함 때문이

아니다. 방향성의 부재 때문이다.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기술적 완성도에만 매달리는 것.

하지만 AI 시대에는 기술적 구현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 진짜 장벽

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토니 스타크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선택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

리지 않았다. 그는 공중에 손을 휘저으며 자비스(JARVIS)에게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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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스, 새로운 아크 리액터 설계도를 만들어줘.” “이 재료들로 가능

한 모든 조합을 시뮬레이션해봐.”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이들은 자연어로 AI와 대화하며, 동시에 다

른 창의적인 일들을 할 것이다. AI가 코딩하는 동안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고, 자연을 관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할 것이다.

코딩 교육을 넘어선 진짜 교육

지금의 코딩 교육 열풍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코딒 학원에 보낸다. “미래에는 코딩을 못

하면 취업이 안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복잡한 문법을 외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될 시점에는 AI가 모든 코

딩을 대신할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코딩이 아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

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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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기술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 나비가 꽃에 앉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음 - 개미들이 협력해서 집을 짓는 모습에

서 배우는 지혜

- 나무가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을 통해 깨닫는 생명의 소중함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욱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AI가 모든 것을 자동화해주는 세상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

엇일까?

생명을 돌보는 일이다.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일

이다.

기술을 넘어선 삶의 태도

이 책은 개발서였지만, 동시에 삶의 태도에 관한 책이기도 했다.

게으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법,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지혜, ’왜’가

아닌 ’어떻게’를 생각하는 실용성. 이런 것들은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삶

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태도다.

AI라는 초지능을 얻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적 스킬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겸손함: 기술이 발달해도 배울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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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심: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하는 마음

지속가능성: 당장의 편리함보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

조화로움: 기술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마음

무조건 새로운 개발이 아닌, 의미 있는 개발

AI 시대에는 누구나 쉽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

별적이어야 한다.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미 있는 좋은 해결책은 없는가?” “새로 만

드는 것이 기존 것을 개선하는 것보다 나은가?”

무조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기존의 문제를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 진짜 혁신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토대가

된다.

급변하는 AI 시대에서도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

록. 기술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잃지 않

도록. 편리함을 얻은 세상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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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유산은 최신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다.

며칠 후가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몇 개월 후가 아니라 며칠 후, 어쩌

면 내일이면 또 다른 혁신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 당장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개발자라면: AI를 활용해 자연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효율성

만 추구하지 말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자.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최신 기술보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

자. 코딩 학원보다 숲에서 뛰어놀게 하자.

기업가라면: 단순한 수익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자. AI로 자연을 살리는 사업을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라면: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자.

기술 발전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방향성을 유지하자.

마지막 당부: 급박함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무조건 빠르게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무조건 새롭게가 아니라 의

미 있게. 무조건 편리하게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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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면 또 다른 AI 도구가 나올 것이다. 몇 주 후면 지금보다 더 강

력한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지

금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 자연과 함께하는 AI 시대

개발자들을 위한 나라는 없지만, 누구나 개발자가 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이지만, 변하지 않을 진리가 있다.

나비의 아름다움, 개미의 협력, 나무의 인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

랑.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기술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이런 것들의 가치

는 영원하다.

모든 독자들이 급변하는 AI 시대에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정

으로 의미 있는 개발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토니 스타크처럼 AI를 자유자재로 부리면서도,

여전히 나비와 꽃을 사랑하고, 지구라는 터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초지능 시대,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급박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빠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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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가 아닌 지금 당장, 올바른 마음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

발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아름답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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